
의풍시에서 백차(白굮)를 한 통 선물 받고 동산사
(洞山寺)로 가는 중이다. 동산사 앞에 조동조정(曹
洞祖庭)이란 말이 관용구처럼 붙는 것을 보면 조동
종(曹洞宗)의 발상지임을 알 수 있다. 동산사가 있
는 동안향 동산촌이 그리 먼 거리는 아니지만 도로
사정은 아직도 팍팍한 것 같다. 순례 일행은 예정보
다 시간이 걸려 동안촌에 도착하여 조감도를 바라
본다. 동산사 역시 의풍시의 자존심인 듯 큰 불사를
할모양이다.

주차장에서 계곡을 따라 오르는 산길이 꼭 우리
산중의 절 같다. 계곡도 크지 않고 소박하다. 개울물
소리가 돌돌 들린다. 조금 더 오르니 누각 형태의 봉
거교(逢渠橋)가 나타난다. 거(渠)는 동산 선사의 그
림자다. 개울물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만난 다리
라는 뜻이다. 동산은 물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보
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 그때 동산이 남긴 오도
송을 과수게(過水偈)라고부른다.
동산이 일명 봉거게라고 부르는 과수게를 읊조리

게 되는 계기가 있다. 운암 선사의‘한 마디’에 걸려
그 말만 생각하며 개울물을 건너다 자기 그림자를
보고 그‘한 마디’를 타파했던 것이다. <동산록>은
동산이 운암 선사와 나누는 얘기를 다음과 같이 기
록하고있다.
하직인사를하는 동산에게운암선사가말했다.
“어디로가느냐.”
“스님과 이별하긴 합니다만 갈 곳을 정하진 못했
습니다.”
“호남으로가지 않느냐.”
“아닙니다.”
“고향으로돌아가지않겠느냐.”
“아닙니다.”
“조만간에되돌아오게.”
“스님의안주처가있게 되면 오겠습니다.”
“여기서일단헤어지고나면 만나기어렵겠지.”
“만나지않기가어려울겁니다.”
동산이다시 물었다.
“돌아가신 뒤에 홀연히 어떤 사람이 스님의 참모
습을 찾는다면어떻게대꾸할까요.”
운암선사가잠시 침묵한뒤말했다.
“그저 이것뿐이라네.”
동산이 잠시 머뭇거리자 운암 선사가 갑자기 큰

소리로말했다.
“양개화상! 이 깨치는 일은 정말 자세히 살펴야
하네.”
순간 동산은 운암 선사의 한마디에 사로잡혀버렸

다. 오로지 그 한마디만 생각하며 개울물을 건너다
가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크게 깨달았다. 과수게가
절로 터져 나왔다.

남에게찾는 일절대 조심할지니
자기와는점점 더아득해질뿐이네
내이제홀로 가나니
가는곳마다그분을뵈오리
그는지금 바로 나이지만
나는지금 그가 아니라네
모름지기이렇게알아야만
여여(如如)에 계합하리라.

물에 비친 그림자를 보고 자성(自性)을 본 동산인
데, 우리나라 진각 국사의 게송을 떠올리게 한다. 중
국 선가에‘조동농부 임제장군’이란 말이 있듯 동
산의 가풍은 차분하고 소박하다. 내가 좋아하는 진
각 국사의 게송이 하나 있는데, 국사는 동산 선사보
다감수성이더풍부한분이 아니었을까싶다.

못가에홀로 앉았다가
못아래서중하나를만난다.
묵묵히웃으며서로를바라보나니
말걸어도대답하지않을 걸나는 안다네.

봉거교에 중국인 남녀 몇 명이서 사진을 찍고 있
다. 동산사가 의풍시의 관광지가 돼가고 있는 느낌
이 든다. 계곡이 크지는 않지만 아기자기한 아취가
있는 풍광이다. 산세도 동산의 가풍을 닮은 것 같아
가는 산길이정겹다.
동산 스님의 휘는 양개(겵价)이며 절강성 소흥 출

신으로 속성은 유(兪)씨로 알려져 있다. 스님은 8세
에 동진 출가하여 2년 동안 행자로 지냈다고 한다.
그때 스승이 시키는 대로 <반야심경>을 외다가‘무
안이비설신’이라는 구절에서 문득 얼굴을 만지며

스승에게물었다.
“저에게는 눈 귀 코 혀 등이 있는데, <반야심경>
에서는왜없다고합니까.”
이에 스승은 즉시 오설산(五洩山)으로 가 영묵 선

사에게 머리를 깎으라고 권유했다. 그리하여 스님은
오설산에서 삭발하고 머문 뒤, 21세에 숭산 비구계
단으로가구족계를받고남방으로만행을떠났다.
어느 날 스님(동산)은 남전사에 주석하고 있는 남

전 선사를 참방하게 되었는데, 마침 선사의 스승인
마조 대사의 제삿날이었으므로 대중스님들이 재
(齋)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 남전 선사가 대중에
게 묻고 있었다.

“내일이 마조 스님 제삿날인데 스님께서 오시겠
느냐 오시지않겠느냐.”
대중이 아무도 나서 말하지 못하자 동산이 대답

했다.
“도반이있다면오실지모릅니다.”
“이놈이후학이긴하지만가르쳐볼만하군.”
“스님께서는 양민을 눌러 천민을 만들지 마십시
오.”
훗날 이와 같은 법거량은 마조제일(馬祖祭日)이

라는 공안이된다.

동산이 다음으로 참방한 스님은 위산 선사였다.
동산은 방장실로 가 예를 갖추어 인사를 한 뒤 위산
선사에게물었다.
“지난번 소문을 들으니 남양 혜충 국사께서는 무
정도 설법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깊은 뜻을 알지못하겠습니다.”
“위산 선사가말했다.
“그대는그이야기를기억하고있는가.”
“기억합니다.”
“그럼 한가지만이야기해보게.”
“어떤 스님이‘무엇이 옛 부처의 마음입니까’하
고 묻자‘담벼락의 기와 부스러기다’라고 말했습니

다. 그러자어떤 스님이다시물었습니다.
‘담벼락과기와 부스러기는무정이지않습니까.’
‘그렇지.’
‘그런데도설법을한다는말입니까.’
‘그대 스스로 듣지 못할 뿐이지. 그러니 듣는 이
들에게방해가되서는안되네.’
‘어떤 사람이듣는지잘모르겠습니다.’
‘모든 성인이듣지.’
‘스님께서는듣는지요.’
‘나는 듣지 못하지.’

‘스님께서 듣지 못하면서 어떻게 무정이 설법하
는줄안다는것입니까.’
‘내가 듣는다면 모든 성인과 같아져서 그대가 나
의설법을듣지 못할 거네.’
혜충 국사는 그 스님과 몇 번 얘기를 나눈 뒤 <화

엄경>의‘세계가 말을 하고 중생이 말을 하고 삼세
일체가 말을 한다’는 부처 말씀을 예로 들었다. ‘삼
세 일체가 말을 한다’란 두말할 것도 없이 생명이
있는 유정(有情)과 나무와 돌멩이 같은 무정이 다
설법을한다는뜻이었다.
동산이 혜충 국사에게 들었던 얘기를 마치고 위

산선사에게물었다.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스님께서 가르쳐 주십
시오.”
이에 위산 선사가 불자(拂子)를 일으켜 세우며 말

했다.
“알겠느냐!”
“모르겠습니다. 스님께서가르쳐주십시오.”
“부모가 낳아주신 이 입으로는 끝내 그대에게 설
명해 줄수없다네.”

결국 동산은 위산 선사를 하직하고 운암 선사를
찾아가게 된다. 운암은 풍릉 유현의 동굴에 머물고
있었으므로 동산이 그곳으로 갔던 것이다. 원래 운
암은 경을 두루 공부한 학인이었는데, 동굴에 들어
무정의 설법을 들으며 정진하는 도인이 분명했다.
동산이 무정의 설법은 어느 경전의 가르침에 해당
하는 것이냐고 묻자, 운암 선사가 <아미타경>의‘물
과 새와 나무숲이 모두 부처님을 생각하고 법을 생
각한다’라는 부처님 말씀을 얘기했다. 순간 동산은
견처(見處)가 열렸고그감흥을게송으로읊조렸다.
‘정말 신통하구나 정말 신통해/ 무정의 설법은
불가사의하다네
귀로 들으면 끝내 알기 어렵고/ 눈으로 들어야만

알수있으니.’
이후 동산은 운암 선사를 더 시봉하다가 하직하

고 개울물을 건너는 도중에 무심코 자기 그림자를
보고 대오했던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자기 그림자
가 설법하는 불가사의한 무정의 설법을 귀가 아닌
눈으로들었던것이다.
개울가로 난 산길을 조금 더 올라가니 솥단지 형

상의 분지가 나타나고 오른편에 보리선사(菩提禪
寺)가 보인다. 동산 선사가 개창할 때는 광복사(廣
福寺)였다가 북송 때 보리선사로 개칭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순례 일행에게는 조동조정 동산사가
더 자연스럽다. 산문 입구에 동산 선사가 심었다는
나한송(羅漢松) 한 그루가 눈길을 끈다. 작달막한
나무인데, 동산 선사가 심을 때에 지었다는 게송 한
수가 안내문에소개되어있다.
길이가고작 삼척 남짓/ 향기로운풀에 덮여 있네
어느 시대 사람인지 알 수 없지만/ 이 나한송을

볼 수 있을 걸세
(長長三尺餘郁郁覆芳草겘知何代人得見此松老)
동산 선사의 간절한 마음이 전해지는 게송이다.

나한송의 무정설법을 들을 수 있는 뒷사람을 기다
리며 심는다는 서원의 게송
이 아닐까 싶다. 천년 나한송
의 무정설법을 듣기보다는
사진 한 장으로 나한송을 담
으려는 내 심사가 문득 허허
로워진다.

글=정찬주, 사진=유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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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개울물에 비친

그림자에 홀연히 깨닫다

귀로 들으면 끝내 알 수 없고, 

눈으로 들어야만 알 수 있으리

동산사 ①

동산선사가개울물에비친자기그림자를보고깨친개울물위에누각형태의다리(봉거교, 逢渠橋)가세워졌다.

물과 새와 나무숲이 모두 부처님을 생각하네

since 1999

아제여행사

구화산 / 보타산 6일
- 지장보살 / 관세음보살화현처
- 4월 10일 1,090,000원 - 5월 27일 1,190,000원

실크로드&불교로드 7일
- 병령석굴-트루판-돈황석굴-우루무치
- 4월 12일 1,850,000원 / 1 인

선사들의 서릿발 화두기가 지금도 강하게 흐르는
옛 선사들의 선적지!! 
최고의 노하우 아제아제바라아제 아아제제여여행행사사!!!!!!

중국강호선종사찰 8일(11분선사)
남악회양 / 마조선사 / 백장선사 / 대우선사 / 황벽선사 / 
위산선사 / 앙산선사석상선사 / 양기방회 / 석두희천 / 동산선사
●출 발 : 5월 23일(2차)
●동참금 : 1,590,000원 ~ / 1인

※뜰앞의 잣나무(정찬주 작가) 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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